
:  미디어 속 직업병

같이 보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2021)>

방치하면 무서운 합병증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전 세계가 열광했다.

<오징어 게임> 속 질병 이야기를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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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음식을 섭취해도 공복감이 계속 든다.

   갈증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신다.  

   소변 횟수가 증가한다. 

   체중이 갑자기 감소한다. 

   눈이 침침하거나 시야가 흐릿하다. 

   몸이 항상 피곤하고 불면증이 생긴다. 

-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 비만인 경우는 체중 감량을 하고 적정체중을 유지한다. 

- 수시로 혈당을 체크하고 적정 혈당을 유지한다. 

- 금연하고 적절한 약제를 복용한다. 

당뇨병 예방하기

어머니의 당뇨병을 치료하라 

넷플리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 신

기록을 세우면서 드라마 속에 등장한 질병도 관심을 

받고 있다. 바로 ‘당뇨병’이다.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이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치료비 때문. 그의 어머니는 당뇨 합병

증으로 발이 괴사되는 ‘당뇨발(당뇨병성 족부병증)’에 

걸려 당장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돈이 없어 치료

를 받기가 어렵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후 도박과 

사채 빚으로 전전하고 있는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의

문의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당뇨병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충분한 인슐린이 생산

되지 않거나 생산된 인슐린이 비효과적으로 작용하

여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지는 질병이다. 한국인 5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30세 이상 인구 7명 중  

1명이 앓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뇨병 환자의 3분의  

1은 자신이 환자인지도 모른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

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세 이

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3.8%에 달하며, 494만 

명이 앓고 있다. 당뇨병 인지율은 65%이며, 치료율

은 60%에 불과하다.

철저한 예방과 관리로 합병증 피해야 

당뇨병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단이 간편

하고 치료 및 관리가 용이하지만 평소에는 별다른 증

상이 없기 때문에 관리의 중요성 및 심각성을 간과하

기 쉽다. 그러나 일단 발병하면 완치되기 어렵고, 방

치하면 눈, 신장, 심혈관, 뇌혈관 등 여러 부위에서 복

합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당뇨는 완치 없이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

다. 온몸에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질환보

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흔

한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은 시력이 저하되고 심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합병증은 고혈당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망막에 혈액을 공급하는 말초

혈관에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해 눈 모세혈관이 손

상돼 발생한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당뇨발’은 정식 명칭이 ‘당뇨

병성족부병증’으로, 혈액이 발끝까지 전달되지 않아 

작은 상처도 금방 낫지 않고, 상처 범위가 점점 넓어

진다. 당뇨발은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급격하

게 악화, 결국엔 다리의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철

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정상 혈당 유지해야 

당뇨병 환자는 정상적인 혈당 유지로 합병증 발생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약제를 복용

하고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

병이 있으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중 포도당 수

치가 과도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고위험군이라면 매년 규칙적으

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당뇨병을 앓은 지 수년

이 지났다면 매년 합병증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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